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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occupational accident rate of unionized and non-unionized company

and to investigate influences of labor relations on occupational accident rate in Korean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Industry. Data in 2011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Trend Survey were analyzed for this study.

Results show that the occupational accident rate was lower in unionized company than non-unionized company.

And amicable labor relationship reduces the occupational accident rate. The policy should be needed to support

labor union and improve labor relationship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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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업의 재해율 감소 등 산재예방활동의 핵심적인 요

인은 사업주와 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하여 기업의 안전

경영정책 방침을 세우고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안전

보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1]. 하지만 기존의 연구를 보면 노사관계와 임

금, 고용 및 생산성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만, 노사관계

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1].

국내외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와 산업안전과 관련된

연구는 안전보건활동과의 관계성만 파악하였을 뿐 실

제적으로 산업 재해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까지 진행되지 못하였다[2][3]. 하지만 노동조합과

노사관계가 기업의 안전관리 방식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전정책과 안전관리 방향에 대한 제언

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와 산업재해율

과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동조합 유무와 노사관계의 협조정도에

따라 산업 재해율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1.1 이론적 배경

미국에서는 노동조합이 산업재해를예방하기 위해서 여

러 가지 다양한제도를도입하는것으로알려져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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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석유화학 및 원자력 노동자 국제연합은 각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정보를 얻기 위해 캠페

인을 실시하였다.

각 고용주에게 위험 물질 및 의료에 대한 정보를 요

구했고 전국의 절반이상의 공장들은 이러한 노동조합

연합의 요구를 수용하여 공장 내 위험과 관련된 정보

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부분과 치료 방법에 대한 교육이 실시 될 수 있

었다. 또한 1984년 미국의 자동차 노동조합은 각 노조

원의 작업시간 마다 4센트씩의 금액을 누적하여 산업

안전보건교육기금을 형성하였고, 이 기금은 회사와 노

동조합이 공동으로 관리하여 노조대표, 회사 경영자,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훈련이 진행되는데 활용

되었다. 특히, 작업 중 노출 및 자동차 공장 사고의 주

요원인이 석면, 에너지 잠금, 사람운반 사고, 치명적 밀

폐된 공간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안전교육 및 훈련이

이 네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

고 미국의 자동차 조합은 부상과 사고의 원인을 체계

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상자 분류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다. 특히 금속 스탬픈 공장의 근로자의 암 발생비

율이 일반인보다 높은 것을 확인하여 산업위생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타르를 활용하여 작업을 하는 기

술자들이 작업 중에 연기와 증기에 노출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 휴대

용 환기 장비, 배기가스 시스템, 용접칸막이 설치, 인공

호흡기 구비, 바닥 코팅물 탐색을 통해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여 작업장 내 유해한 배출가스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었다.

일본의 사례에서도 노동조합이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5]. 예를 들면 일본의 철

도조합은 수리 공장의 많은 근로자들이 요통을 호소하

는 것의 원인이 작업상 문제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외부전문가를 통해 작업장 조사를 시행하였

다. 조사결과 42% 정도의 근로자들이 요통으로 고통

받았고 20%의 근로자가 요통을 이유로 결근했던 것으

로 나타났고 요통의 원인으로서 중량물 다루기, 반만

앉은 자세 등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한 조치로 노동조

합은 중량물을 다룰 때 수동 작업을 최소화하고, 척추

의 뒤틀림을 방지하도록 고안된 현대식 장비에 대한 투

자가 실시되었으며, 업무 실습과 근로자 건강교육을 제

공하였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덕

분에 요통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 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일본의 유통 노동조합은 마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의 업무상 나타나는 질병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정보

를 교환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업무상 질병을 막

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마트에서는 반복 연장 근무에 대한 질병을 사

전에 예방하도록 하였다. 만약 작업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확인되면 후속조치와 재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격주로 건강 상담 서비스를 받도록 하였다. 이

러한 시스템은 질병으로 고통 받는 마트 근로자의 수

를 줄이는데 효과적이었다.

일본의 제조업 노동조합에서도 젊은 근로자들 사이

에서 허리 통증과 경견완증후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고 재해 발생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첫째로 근로자들에게 하루에 두 번 체육운

동을 하도록 하였고 둘째로 공장에서 이동해야하는 물

건의 무게를 표시한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근

로자들은 작업장 안전과 건강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작

업할 수 있었고 근로자들의 허리 통증과 경견완증후군

의 재해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로 노동조합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는 노동조합

의 형성이 산업재해율과 부적상관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6-8]. 우선 노동조합의 주 목적이 임금협상

을 통한 임금 향상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임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부 안전에 투자하는 금액을

임금향상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안전에 투자해야하는 비용이 감소하고 작업환경이 열

악해져 오히려 산업 재해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다. 또한 상대적으로 열악한 작업환경을 가진 환경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있는 작업장이 산업재해율이 높은 작업장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험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노동조합 유무와 노사관계 산업재해율과의 관

계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조합 유무와 노사관계 협조정

도에 따라 산업 재해율이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산업 재해율이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연구방법

2.1 조사 및 분석 대상

2012년도에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의 목적은

사업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산재예방활동 동향을 모니



J. Korea Saf. Manag. Sci. Vol. 16 No. 3 September 2014 ISSN 1229-6783(Print)

http://dx.doi.org/10.12812/ksms.2014.16.3.249 ISSN 2288-1484(Online)
                                                                                               

251

터링 하기 위해서 법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활동 현황

을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 대상은 상시근로자 3인 이상

의 사업체로 제조업 3,000개소, 건설업 1,000개소, 서비

스업 2,000개소의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

문조사하였다. 조사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활동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산

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현황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업의 경우 노동조합 설립 사례가 적어 분석대상

에서 제외하였고 제조업 3000개소, 건설업 1000개소에

서 응답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2 분석 방법

독립변수는 노동조합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노사관계가

얼마나 협조적인지 정도였다. 문항을 활용하여 집단을 구

분하였다. 노동조합 유무는 노동조합이 ‘있다’, ‘없다’로

구분하였으며 노사관계 협조 정도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응답한 척도를 비협조적, 보통, 협조적 집단으로 변환하

여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산업 재해율을 활용하였다.

노동

조합　
근로자수

업무상

사고

질병

건수

재해율

(%)

[95%

신뢰구간]

있음 955,801 4,588 0.48 [0.47, 0.49]

없음 2,622,719 20,457 0.78 [0.77, 0.79]

<Table 1> Occupational Accident Rate of unionized

and non-unionized companies in Manufacturing

Industry

구분한각집단의업무상사고와질병재해자건수를근

로자수로나눈후 100을곱해산업재해율을산출하였다.

산출한 산업 재해율이 각 집단 별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각 집단의 산업재해율의 95% 신뢰구간

을 산출하였다. 신뢰구간은 2012년도 산업안전보건동향

조사의 95% 신뢰수준을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제조업

과 건설업을 각각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3. 결 과

3.1 제조업 결과

제조업에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과 없는 사업장

의 총 근로자수는 각각 955,801명, 2,622,719명이었다

(table 1). 업무상 사고 질병 건수는 각각 4,588건,

20,457건이었으며, 이를 통해 재해율을 산출한 결과 노

동조합이 있는 조건에서는 재해율이 0.48이었으며 없는

조건에서는 0.78이었다. 노동조합이 있는 조건에서 재

해율의 95% 신뢰구간은 0.47-0.49였고 노동조합이 없

는 조건에서 95% 신뢰구간은 0.77-0.79로 중복되는 구

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재해율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

관계
근로자수

업무상

사고

질병

건수

재해율

(%)

[95%

신뢰구간]

비협조

적
50,782 606 1.19 [1.18, 1.21]

보통 530,068 4,299 0.91 [0.89, 0.92]

협조적 2,997,670 19,460 0.65 [0.64, 0.66]

<Table 2> Occupational Accident Rate by labor

relation in Manufacturing Industry

　구분　 규모 근로자수
업무상

사고 질병 건수

재해율

(%)
[95% 신뢰구간]

100인 미만

비협조적 29,610 411 1.39 [1.37, 1.42]

보통 388,366 140 0.88 [0.86, 0.90]

협조적 1,751,137 15,824 0.90 [0.88, 0.92]

100-300미만

비협조적 7,045 98 1.40 [1.37, 1.43]

보통 82,513 3,413 1.26 [1.24, 1.28]

협조적 502,727 1,677 0.33 [0.32, 0.34]

300인 이상

비협조적 14,127 97 0.68 [0.67, 0.69]

보통 59,188 1,043 0.58 [0.57, 0.59]

협조적 743,805 1,959 0.26 [0.25, 0.26]

<Table 3> Occupational Accident Rate by Company Size and Labor relation Companies in Manufactur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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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서 노사관계의 협조정도에 따른 재해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비

협조적인 사업장의 총 근로자 수는 50,782명, 보통인

경우는 530,068, 협조적인 경우는 2,997,670명이었으며,

업무상 사고 질병 건수는 각각 606건, 4,299건, 19,460건

이었다. 이를 통해 산출된 재해율을 살펴보면 비협조적

인 조건에서는 1.19, 보통인 조건에서는 0.91, 협조적인

조건에서는 0.65였다. 세 조건의 재해율의 95% 신뢰구

간이 중복되는 구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재해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사업장의 규모와 노사관계의 협조 정도에 따

라 재해율이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Table

3>에 제시되어 있는 결과를 살펴보면 100미만, 100-

300미만, 300인 이상 사업장 모두 비협조적이거나 보통

인 사업장보다 협조적인 사업장이 산업 재해율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통인 사업장의 경우도

비협조적인 사업장의 경우보다 재해율이 모든 규모에

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재해율의 95% 신뢰구

간이 중복되는 구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2 건설업 결과

건설업에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총 근로자 수

는 254,860명이었으며 없는 사업장의 총 근로자 수는

1,380,921명이었다. 두 조건의 사업장의 업무상 사고 질

병 건수는 각각 1,040건, 9,036건이었다. 이를 통해 산

출된 재해율을 살펴보면 노동조합이 있는 조건에서는

0.41이었으며, 없는 조건에서는 0.65였다. 두 조건의

95% 신뢰구간은 각각 0.39-0,43, 0.63-0.67로 나타나 중

복되는 구간이 없어 재해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조합　
근로자수

업무상

사고

질병

건수

재해율

(%)

[95%

신뢰구간]

있음 254,860 1,040 0.41 [0.39, 0.43]

없음 1,380,921 9,036 0.65 [0.63, 0.67]

<Table 4> Occupational Accident Rate of unionized

and non-unionized companies in Construction

Industry

노사

관계
근로자수

업무상

사고

질병

건수

재해율

(%)

[95%

신뢰구간]

비협

조적
18,259 313 1.72 [1.70, 1.74]

보통 293,032 2,758 0.94 [0.92, 0.96]

협조적 1,313,546 6,917 0.53 [0.51, 0.55]

<Table 5> Occupational Accident Rate by labor

relation inn Construction Industry

규모 구분 근로자수
업무상

사고 질병 건수

재해율

(%)
[95% 신뢰구간]

3억 원 미만

비협조적 3,471 131 3.78 [3.76, 3.80]

보통 54,919 839 1.53 [1.51, 1.55]

협조적 255,096 1,611 0.63 [0.61, 0.65]

3-20억 미만

비협조적 2,110 182 8.64 [8.62, 8.66]

보통 117,397 1,140 0.97 [0.95, 0.99]

협조적 330,231 2,858 0.87 [0.85, 0.89]

20-120억 원 미만

비협조적 11,070 0 0.00 [0.00, 0.02]

보통 43,445 372 0.86 [0.84, 0.88]

협조적 188,087 1,606 0.85 [0.83, 0.87]

120억 원 이상

비협조적 1,608 0 0.00 [0.00, 0.02]

보통 77,271 407 0.53 [0.51, 0.55]

협조적 540,133 842 0.16 [0.14, 0.18]

<Table 6> Occupational Accident Rate by Company Size and Labor relation Companies in Construct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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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협조적인 사업장과 보통인 사업장, 협조적인 사업

의 총 근로자 수는 각각 18,259명, 293,032명, 1,313,546

명이었으며, 업무상 사고 질병건수는 각각 313건, 2,758

건, 6,917건이었다. 이를 활용하여 재해율을 산출한 결

과 비협조적인 조건에서는 1.72, 보통인 조건에서는

0.94, 협조적인 조건에서는 0.53이었다. 각 재해율의

95% 신뢰구간은 비협조적인 조건은 1.70-1.74, 보통인

조건에서는 0.92-0.96, 협조적인 조건에서는 0.51-0.55이

었다. 따라서 각 집단의 재해율의 신뢰구간이 중복되는

구간이 없어 통계적으로 재해율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건설업 사업장의 규모와 노사관계 협조 정도 수준에

따라 재해율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가 <Table

6>에 제시되어 있다. 3-20억 미만의 비협조적 작업장

집단과 120억 원 이상의 비협조적 집단의 사고 건수가

근로자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사고 건수가 0이었던 부

분을 제외하고 모든 규모 조건에서 비협조적인 사업장

집단과 보통인 사업장 집단보다 협조적 사업장의 집단

이 재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5% 신뢰구간에서 중복되는 구간이 없어 재해율의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고 찰

본 연구결과 기업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인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 모두 재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사 간의 협조와 신뢰에 관한 부분에서도 사업

장의 신뢰도와 협조가 원활한 사업장이 재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재해율에 신뢰구간을 산출

함으로써 정확하게 노동조합 유무와 노사관계의 협조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산재예방활동과 그 결과에 노

동조합의 역할과 노사관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사업주와 노조가 함께 참여

하여 기업의 안전경영정책을 세우고, 근로자들이 자주

적으로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동조합의 역할이 충실할수록, 노사관계가

협력적일수록 효과적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노동조합의 역할이 산업재해 예방에 중추적

일 것이라는 것은 국외 선행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Johansson과 Partanen은 자본주의 체제와 세계화

의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작업장에서 안전과 건강증진

에 매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덴마크와

핀란드의 참여적 조사를 통해 밝혀냈다[9]. Economou

와 Theodossiou는 1982년부터 2006년 사이의 EU가입

된 10개 국가를 대상으로 구성한 패널 샘플을 통해 국

가 총생산의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조합이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한 결과, 노동조합이 산업재

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업안전보건예방사

업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10].

Sinclair, Martin, Sear의 연구에서도 노동조합의 존

재가 안전분위기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Chen과 Chan의 연구에서도 중국 내 기업에서 산업

안전보건위원회와 근로자, 노동조합의 사업장내 산업안

전보건에 대한 제언이 실제로 사업장내 산업안전 확보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1].

따라서 본 연구결과와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살

펴본 결과 사업주가 노동조합이 생산력 증진뿐만 아니

라 사업장의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인식과는 달리 노동조합이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의 안

전가치와 안전성에 무게를 둠으로써 산업재해와 생산

력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결 론

안전한 작업환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안

전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근로자의 작업환경의 변화

로 인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바로 기업의 이익

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노사 모두에게 중요한 영역이라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산업재해예방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원만한 노사관계를 통해 안전관

리 방안이 개선될 수 있는 정책제언들이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그리고,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구조적이고 포괄적인

사업장 안전수준을 측정하고, 사업장의 노사관계 환경

이 가지는 사업장 안전 효과의 경로를 좀 더 심도 있

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노사관계가 안전

환경 투자, 근로자의 안전행동, 근로자와 기업의 재해

신고 행위 등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와 연구모형으로 분석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즉, 노동

조합과 노사관계가 구체적으로 산업재해예방활동의 어

떠한 측면에서 산업 재해율을 낮추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추후연구에서는 노동조합이 비활성화 되지 않

는 서비스업의 경우 노동조합 이외의 추가적인 노사관

계 활동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

고 건설업과 제조업의 세부업종별 차이를 검증하여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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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과 노사관계가 다양한 세부업종에서 산업재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사회 및 기업 내에

서 경제적․신체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을 지닌다. 따라서 거의 하루에 1/3 이상의 시간을 보

내는 작업환경에서 안전위험 요인의 나타나지 않고 재

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노동조합으로서 매우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다. 또한 원만한 노사관계가

안전에서도 상생의 노사문화로 이어질 수 있고, 산업재

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밝혀졌기

때문에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러한 안전관리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안

전과 관련된 노사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이 도모될 수

있는 기업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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